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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핀테크의 강렬한 열풍은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정책 움직임

을 일으키고 핀테크 시장이 더욱 발전하도록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영국, 중국의 핀테크는 입금 및 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페이팔 및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결제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기존의 복잡한 결제 방식과는 달리 간편결제 방식의 편리성이 향상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가 인지하는 보안 위험은 간편결제 시장의 발

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인지된 위험을 낮추면서 간편결제 사용의도를 높이는데 초

점을 맞추어 간편결제 경험자와 비 경험자 간의 간편결제에 대한 인식차이에 관해 연구하였다. 

Key Words : fintech, simple payment, perceived convenience, perceived risk, perceived privacy control

ABSTRACT

The recent Fintech frenzy originating from the world's developed economies has triggered deregulation and 

policy moves intended to boost relevant industries at home, which is likely to help Fintech market grow further. 

The Fintech in the US, the UK and China covers a wide range of services from payments to deposit taking and 

lending, whilst in South Korea it is focused on payments like Paypal and Alipay, and Koreans call them ‘simple 

payment’ as the payment processes are simple and convenient. Still, concerns over security issues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greater convenience of simple payments unlike the conventional complex payment approaches. 

The security risks perceived by users may impede the advancement of simple payment market to a great ext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sed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simple payment between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groups, focusing on raising the intention to use simple payments while lessening perceived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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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결제방식 비교
Fig. 1. Comparison of electronic payments in South Korea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 기반의 금융서비스인 핀테

크(FinTech=Financial Technology) 열풍이 불고 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을 융합

한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과 통신 기술을 활용

한 모바일 금융과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

면 매번 카드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2]. 최근 

정부도 핀테크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

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

는 날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사용자들조차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지 보

안성을 선택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실

제로 DMC미디어의 ‘모바일 쇼핑 이용 실태 조사

(2013.3)’에 의하면, 모바일 쇼핑 비사용자 중 24.1%

가 모바일 쇼핑 비사용의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

려’를 꼽았다
[3].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과 간편결제 시장이 급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우려

가 실제 간편결제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

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로서 

인지된 정보통제능력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최근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대한 사용자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인지된 정

보통제능력이 인지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간편

결제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발자가 소비자의 간편결제 

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배경

2.1 국내 간편결제 현황

해외 시장에서 간편결제는 이미 보편화된 결제방식

이며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편결제서비스가 존재하

였지만 페이팔(Paypal)이나 알리페이(Alipay)처럼 활

성화되지는 못하였다.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결제서

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 

되어왔고, 30만원 이상 온라인 또는 모바일 결제 시 

국제 표준과는 다른 한국만의 인증방식인 Active-X를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드라마, “별에서 온 그

대”의 여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

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 옷을 구매하길 원했지만 

Active-X를 깔아야 하고 공인인증서 요구 등의 문제

가 생겨 결국 구입할 수 없었던 일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

거래 시 공인인증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 5월,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였으며, 올해 Active-X의 완전퇴출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그 동안 운영

해왔던 자체적인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하

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이 간편결제의 핵심

인 결제사업자(Payment Gateway)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발표 이후 PG사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소셜 플랫

폼 업체와 제휴하여 새로운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하

였거나 개발 중에 있다(그림 1). 

2.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란 ‘개인정보

가 요구 ․ 공개 ․ 사용되는 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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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Fig. 2. Research model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4]. 우리나라도 2005

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라 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명

시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

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2014년 1월 카드 3사에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

출되는 등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사이

에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관련 기

업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목

소리가 높아졌으며, 국민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대

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본 연구에

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인지된 정보통

제능력’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모형과 가설

기존의 모바일결제 또는 모바일상거래 사용(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사용하였

으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추

가한 변형된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쟁력이 ‘간편성’인만큼 보안

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기 위

해 TAM모델의 변수 중 인지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채택하고,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

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지된 사용용이성의 변수 명은 

‘인지된 간편성(Perceived convenience)’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에서는 간편결제 경험여부와 인지

된 정보통제능력을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지된 정보통제능력을 채택한 

국내 연구들에서 해당 가설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6]. 그러나 최근 끊임없는 보안사고 발생으로 국민들

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

서 인지된 정보통제능력이 간편결제에 대한 인지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와 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1 인지된 간편성

Davis(1989)는 인지된 간편성을 개인이 정보기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인지된 간편성이 

인지된 유용성을 통하여 기술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7]. Schierz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인지된 간편성이 인지된 유용성, 사용태

도 및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지된 간편성이 간

편결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

론하였다. 

가설1 : 인지된 간편성은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3.2 인지된 위험

Featherman & Pavlou(2003)는 인지된 위험이 전

자상거래 수용의도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으며, 

성과위험(시스템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등 각각의 위

험(Risk facet)이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Dinev & 

Hart(2003, 2004)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Eastlick et al.(2006)

의 연구에서도 프라이버시 염려가 거래의도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10,11,12]. Li & 

Huang(2009)은 지각된 위험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결합하여 온라인 쇼핑의 수용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및 

정보유출과 관련된 보안성을 포함한 인지된 위험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간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13].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가설2: 인지된 위험은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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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evels
Full Sample Experienced Group

Non-

Experienced Group

Frequency Rate(%) Frequency Rate(%) Frequency Rate(%)

Gender
Male 79 57.7 42 57.5 37 57.8

Female 58 42.3 31 42.5 27 42.2

Age

<20 5 3.7 2 2.7 3 4.7

21-29 127 92.7 67 91.8 60 93.8

>=30 5 3.6 4 5.5 1 1.6

Occupation

Undergraduates/ 

Postgraduates
104 75.9 54 74.0 50 78.1

Salaried 

employee
25 18.2 15 20.5 10 15.6

Other 8 5.8 4 5.5 4 6.3

Mobile 

payment

usage 

experience

Experienced 124 90.5 73 100.0 51 79.7

Non-

experienced
13 9.5 0 0 13 20.3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ample

3.3 간편결제 경험여부

Featherman & Pavlou(2003)은 TAM모델과 인지

된 위험을 통합시켜 인지된 위험이 e-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e-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인

지된 위험이 낮았으며, 인지된 위험이 낮은 사람들일

수록 e-결제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지각하고 지속적으

로 새로운 e-결제 서비스를 수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험여부에 

따라 인지된 위험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간편결제를 경험한 사람이 

간편결제의 간편성을 인지하게 되면 인지된 위험 또

한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설3: 경험여부에 따라 인지된 간편성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경험여부에 따라 인지된 위험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인지된 정보통제능력

Cespedes & Smith(1993)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되

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강력한 반대를 야기한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14]. 유일 et al.(2008)은 인터넷 이

용자들은 그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한다고 

느끼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6]. Xu et al.(2008)은 개인 프라이버시 염려의 

형성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e-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에서 인지된 통제능력과 

프라이버시 염려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

다[15]. 정보통제능력을 더 높게 인지하는 집단은 낮게 

인지하는 집단보다 간편결제의 인지된 위험과 사용의

도 사이의 조절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5: 정보통제능력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인지된 

위험과 간편결제 사용의도 간 부(-)의 관계는 완화될 

것이다. 

Ⅳ. 연구방법

본 연구의 측정문항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문항들

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필요한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각 구성개념은 3개의 측

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활동적인 

20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에서도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1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집단’

과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비 경험자 집

단’으로부터 각각 73부, 64부인 총137부의 유효한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2.0 패

키지의 PLS algorithm과 PLS bootstrapping을 이용하

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www.dbpia.co.kr



Constructs Factor Loading T-value AVE Composite Reliability (CR) Cronbach’s Alpha

SR1 0.905 47.602

0.723 0.887 0.809SR2 0.919 57.066

SR3 0.862 27.231

PC1 0.939 80.871

0.802 0.924 0.876PC2 0.929 65.348

PC3 0.829 18.245

CONV1 0.915 50.437

0.713 0.925 0.897CONV2 0.898 43.389

CONV3 0.742 14.241

INTS1 0.818 22.486

0.811 0.928 0.883INTS2 0.871 25.901

INTS3 0.860 25.532

* SR : system risk, PC : privacy concern, CONV : perceived convenience, INTS : intention to use simple payment

표 2. 신뢰성과 집중타당성 검증
Table 2.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INTS SR CONV PC

INTS 0.850 - - -

SR -0.127 0.895 - -

CONV 0.601 0.198 0.844 -

PC -0.263 0.607 0.002 0.900

* INTS : intention to use simple payment, SR : system risk, CONV : perceived convenience, PC : privacy concern

표 3. 판별타당성 검증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s T-Value Results

H1 CONV → INTS 0.632 12.421** Supported

H2 RISK → INTS -0.288 4.839** Supported

표 4. 전체집단 경로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of the full sample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s T-Value Results

H3

CONV → INTS

↑

EXPERIENCE

0.163 13.277**
Supported

(Exp.>Non-exp.)

H4

RISK → INTS

↑

EXPERIENCE

0.244 17.991**
Supported

(Non-exp.>Exp.)

H5

RISK → INTS

↑

CONT

0.106 7.366**
Supported

(Low>High)

** p < .01.  CONV = perceived convenience, INTS = intention to use simple payment, EXPERIENCE = experience of 

simple payment, RISK = perceived risk, CONT = perceived privacy control, Exp. = experienced group, Non-exp. = 

non-experienced group, Low = group of low perceived privacy control, High = group of high perceived privacy control

Standard error (SE) = 


×







 (n = sample size of the first group, m = sample size of the 

second group,   = SE of the first troup,   = SE of the second group)

표 5. 그룹 간 비교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for inter-group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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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집단 경로분석 결과
Fig. 3. Structural model

Ⅴ. 데이터 분석 및 결과

5.1 데이터 수집 절차 및 표본 특성

분석대상인 간편결제서비스 경험자 집단(73명)과 

비 경험자 집단(64명)의 통계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

다. 경험자 집단과 비 경험자 집단의 성별, 연령 그리

고 직업에 대한 비율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모바

일결제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간편결제 경험자 집단의 

경우 모바일결제를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이 73명

(100.0%)이였으며, 간편결제 비 경험자 집단의 경우

에는 모바일결제를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이 51명

(79.7%),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13명(20.3%)

이였다(표 1).

5.2 신뢰성과 유효성 검증

신뢰성(Reliability)은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Cronbach’s α로 검증하였다. 복합신뢰

도는 Nunnally et al.(1975)가 주장하는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성 검증에 널리 사용되는 

Cronbach α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16]

. 집중타당

성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구성개념

에 대한 요인적재값으로 검증하였다. AVE는 Fornell 

& Larcker(1981), Chin(1998) 등이 주장하는 기준치

인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구성개념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Fornell & Larcker(1981)의 검증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2)
[17,18].

판별타당성은 같이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들의 

대각선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큰가의 여부로 검증하였

다
[17]. 활용자 집단 모형의 분석결과, 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작은 값(0.844)이 가장 큰 상관계수 값

(0.607)보다 상회하였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제1차 개념들만으로 구성된 단순모형에 대한 신뢰

성과 타당성 검증을 한 후에, 위계모형의 신뢰성 검증

을 하였다. 제2차 개념인 인지된 위험의 복합신뢰도는 

0.916 (0.7이상, Nunnally et al., 1987), AVE는 0.646 

(0.5이상, Fornell & Larcker, 1981) 나타났다
[16,17].

5.3 가설검증 

PLS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표본을 이용하여 구조모형

에 대한 경로계수를 구하고, PLS에서 제공하는 부트

스트랩 방식을 이용하여 경로계수의 T값을 산출하였

다. 분석결과, 인지된 간편성과 인지된 위험 모두 간

편결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H1과 H2는 모두 채택되었다(표 4, 그림 3). 

본 연구에서는 경험자 집단과 비 경험자 집단을 인

지된 위험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

지된 간편성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측

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은 경험자 집단과 비 경험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 여부로 판단하였다
[19]. 두 집단의 경로계수 차

이의 t값은 표준오차(SE)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가설검증결과, 인지된 간편성과 인지된 

위험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H3과 H4 모두 채택되었다(표 5). 

정보통제능력에 다른 집단의 구분은 정보통제능력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중앙값(Median)인 

2.6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정보통제능력집단과 낮은 

정보통제능력집단을 구분하였다. 검증결과, 높은 정보

통제능력 집단에서는 인지된 위험이 사용의도에 미치

는 부(-)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Ⅵ. 결론 및 시사점

6.1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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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으로 인지된 간편성과 인지된 위험을 도

출하여 간편결제 경험여부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에 

적용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또한 정

보통제능력이 인지된 위험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한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편결제 경험자 집단에서는 인지된 위험(β

=-0.222)보다 인지된 간편성(β=0.529)이 간편결제 사

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편결제 경험자의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의 위험보다는 간편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비교결과, 간편결제 비 경험자 집

단보다 경험자 집단에서 인지된 간편성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편결제 비 경험자 집단에서는 인지된 간편

성(β=0.404)과 인지된 위험(β=-0.430)이 간편결제 사

용의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간편결제 비 경험자의 경우 간편결제서비스의 

간편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간편결제의 특

성과 함께 인지하는 위험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간편결제 경험자와 달리 비 경험자는 간편결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간편함을 느껴보지 

못하여 인지된 위험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비교결과, 간편결제 경험자 집단보다 비 경

험자 집단에서 인지된 위험이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통제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

우, 간편결제의 인지된 위험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의 국

내 연구들에서는 정보통제능력이 독립변수로서 프라

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는 사회 분위기로 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간편결제 전체집단에서 인지된 간편성

과 인지된 위험 모두 간편결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간편결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성을 인식하여 간

편결제를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서도 각종 보안사고와 

결제절차 간소화 때문에 간편결제의 위험 또한 인식

하여 간편결제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6.2 연구결과의 시사점

이전의 간편결제시스템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

운 간편결제시스템이 더욱 강력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었음에도 간편결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자들

은 경험해본 소비자들보다 간편결제의 간편성은 낮게 

인식하고, 위험은 높게 인식하고 있다. 즉, 간편결제의 

간편함 뒤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보안의 위협을 우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간편성과 보안성이 

서로 다른 축에 위치하여 트레이드오프(Trade-off)관

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애플페이'는 지문을 접촉하는 것으로 암

호 입력을 대신하고, 휴대폰 분실신고로 결제불능상태

로 전환시키는 것을 홍보하는 주요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금융보안과 관련한 트랜드 변화

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간편결제가 간편성과 보안

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음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

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보안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프라이버

시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간편결제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공자들은 간편결제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는 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또

는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사

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자

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함

께 홍보하여 간편결제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간편결제를 포함한 핀테크산업이 국내에 자

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편성에 맞춘 정책과 함께 

보안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알

리페이가 지금처럼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을 가로

막는 법적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

과 달리 IT 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을 허가하였다. 국

내 IT 기업이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 있는 것과 대조되

는 부분이다. 또한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결제 사용의 걸림돌을 없앴으

며, 부정거래나 결제사기가 발생했을 때 ‘선조치, 후조

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조치, 후조사’는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처리한 뒤에 사후 디지털포렌식 등의 기

법을 활용해 실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간편결제의 선두주자인 페이팔과 

알리페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면 간편결제를 포함한 핀테크산

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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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간편

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인지된 위

험과 인지된 간편성으로 한정하였다. 기업명성, 개인

적 혁신성 등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

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적

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대학(원)생 위주로 표본

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일

반화시키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표본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전 연령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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